
아세안, 남중국해 분쟁 해결 최우선
당사국간 행동수칙 제정 의지 … 석유탐사 둘러싼 물리적 충돌 예방

2013년 아세안(ASEAN) 의장국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필

리핀 신문이 1월4일 보도했다.

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는 2013년 아세안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 브루나이가 남중국해 분쟁해결

을 위한 행동수칙(COC) 제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.

아세안이 중국의 전통 우방 캄보디아가 의장국이던 2012년과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에 제 목소리

를 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.

브루나이 외교통상부는 매체 기고문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석유가스 탐사와 조업권 등을 둘러싼 주변 분

쟁국가들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수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남중국해 분쟁당사국이기도 한 브루나이는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변 강대국, 대화 당사국들과 심도

있는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.

행동수칙은 남중국해 분쟁국가들이 2002년 서명한 <행동선언>과 달리 구속력을 지녀 분쟁 해결에 도움이

될 것으로 평가되나 중국의 반대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. 중국은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 대신에 당사

국 사이의 개별접촉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아세안은 캄보디아가 의장국이던 2012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심각한 내분과 파행을 드러낸

바 있다.

캄보디아는 당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아세안 공동성명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필리핀, 베트남 등과 정면

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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